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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돼지‧닭 세심한 관리 필요
- 돼지, 사료 급여 횟수 및 시간 조절로 섭취량 늘려야

 
- 육계는 사육 밀도 10~20% 낮추고, 산란계는 비타민 시(C) 및 칼슘 보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여름철을 맞아, 

돼지와 닭 사육 농가에서 알아두면 도움 되는 사양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여름철에는 사료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사료는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부패하기 쉬우므로 사료 저장고, 사료 이송관, 급이기(먹이통)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한다. 평

소보다 적은 양의 사료를 자주 구매해 보관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다. 

 사육 환경 온도가 높아지면 돼지와 닭이 마시는 물의 양이 늘어난다. 따

라서 음수 시설을 점검하고 소독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해 

세균성 질병(살모넬라, 대장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돼지 

 돼지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료 먹는 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장

내 환경이 달라져 영양소 소화․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불볕더위 시

기에는 사료 먹는 양을 늘리도록 한다. 사료 주는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4회 정도로 늘리고, 비교적 온도가 낮은 오전 5~9시와 오후 8~11시에 

주면 사료 먹는 양을 10~15% 늘릴 수 있다. 

 비육 돼지의 경우 사료에 사탕무박을 첨가하는 방법도 있다. 고온 환경

(30~34도)에서 사탕무박 4%가 함유된 사료를 급여하면 육성·비육 돼지의 

일일 몸무게 증가량이 6.84% 개선되어 고온기 이후 출하까지 걸리는 날을 

3일 정도 줄일 수 있다. 

# 닭 

 계사 안 온도가 높아지면 닭의 사료 먹는 양은 줄고 물 먹는 양은 증가

한다. 물을 많이 마시면 묽은 변 또는 설사를 유발해 영양 결핍, 탈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 사육 환경도 나빠질 수 있다. 

 여름철에는 사료에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및 광물질 등의 첨가량을 

높여 섭취량 감소로 인한 영양소 결핍을 예방해야 한다. 

 육계(고기용 닭)는 사육 밀도가 높으면 체열이 발산하면서 계사 온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여름철에는 사육 밀도를 평소보다 10∼20% 낮추는 것

이 좋다. 

 산란계(알 낳는 닭)는 고온 환경(35도)에 노출될 경우, 적정 온도(20도)

에 비해 산란율은 11.7%, 달걀 무게(난중)는 13.3%, 달걀 껍데기(난각) 

강도는 20.7% 감소해 농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타민 시

(C)와 칼슘을 보충해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연란(껍데기가 연한 달

걀)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붙임1. 혹서기 돼지 사료 및 환경관리 방법

붙임2. 고온 환경이 산란계의 산란능력, 난중, 및 난각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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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혹서기 돼지 사료 및 환경관리 방법

□ 사료관리

○ 내부 사료 관리

- 사료급이기(먹이통)은 1일 1회 이상 점검해 부패사료 제거

- 1회 급여량이많으면남은사료가부패할수있으므로소량으로자주급여
* (예) 기존포유모돈 1일 2회, 회당 3.0kg/두 급여→혹서기 1일 3∼4회, 회당 1.5∼2.0kg/두 급여

- 비교적 온도가 낮은 오전(5∼9시), 저녁(8∼11시) 시간대 급여

<그림 5 . 여름철 포유모돈 시간대별 사료섭취 빈도 및 사료섭취량1)>

□ 음수관리

○ 급수라인 점검

- 급수라인 적정 수압, 급수량 공급 가능 여부 정기적 점검 실시
* 분당물배출량간단확인법: 1분동안급수기에서물을채취한후페트병에옮겨담아측정

<표 1> 사육단계별 급수기 물배출량 및 필요 급수량

사육단계
(kg)

물배출량
(최소유량 : ℓ/분)

마리당 필요 급수량
(ℓ/일)

~10 0.237 2~3
10~20 0.474 3~5
20~47 0.71 5~7
47~100 0.9~1.4 7~12
포유모돈 2.0 20~30
임신돈, 웅돈 1.5~2.0 10~18

고온기 가축피해예방 및 축사환경관리 핵심기술(2020, 국립축산과학원)

1) 영농활용“여름철 포유모돈 사료섭취량 증진을 위한 사료급여 방법 제시”(김영화, 2016, 국립축산과학원)

붙임 2  고온환경이 산란계의 산란능력, 난중, 및 난각질에 미치는 영향 

□ 산란계 사육환경 온도가 산란능력에 미치는 영향

○ 산란계가 고온 환경(35℃)에 노출될 경우, 정상 온도(20℃)에서 사육된

산란계에 비해 산란율이 1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란율 감소: 90.0%(20.0℃) → 79.5%(35.0℃)

○ 산란계가 고온 환경(35℃)에 노출될 경우, 정상 온도(20℃)에서 사육된

산란계에 비해 난중이 13.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난중 감소: 55.5g(20.0℃) → 48.1g(35.0℃)

출처: 2023년 고온기 가축피해예방 및 축사환경관리 핵심기술(축산원) 

□ 산란계 사육환경 온도가 난중 및 난각질에 미치는 영향

○ 산란계가 고온 환경(35℃)에 노출될 경우, 정상 온도(20℃)에서 사육된

산란계에 비해 난각 강도가 20.7%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 난각강도 저하: 2.85㎏/㎠(20.0℃) → 2.26㎏/㎠(35.0℃)

○ 산란계가 고온 환경(35℃)에 노출될 경우, 정상 온도에서 사육된

산란계에 비해 난각 두께가 1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난각두께 감소: 365㎛(20.0℃) → 315㎛(35.0℃)

출처: 2023년 고온기 가축피해예방 및 축사환경관리 핵심기술(축산원) 


